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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30.(목) 

“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

- 가상현실 심리치료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7월말부터 본격 운영

수형자가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가상현실로 직접 체험하며 반성

하게 하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반 심리치료’를 본격 운영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수형자의 인지 왜곡 개선과 공격성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7월말부터 

11개 교정기관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여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고, 자신의 

행동과 잘못된 생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기존 집단 심리치료와 연계하여 참여자의 몰입도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법무부는 성폭력 6종, 스토킹 4종, 아동학대 4종, 가정폭력 4종 등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여 9개 기관에서 수형자 392
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기존 집단 심리치료 일부를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집단 간 비교·분석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처치 집단)은 

기존 집단 심리치료만 실시한 집단(통제 집단)보다 인지왜곡 개선, 공격성 

감소, 공감능력 향상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이 참여자의 자기 인식과 피해자 관점 

이해를 촉진하여 기존 집단 심리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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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효과성 평가 결과(변화율)】

변화율 = (사후 값-사전 값)/사전 값*100

    

변화율 인지왜곡 공격성
(폭력허용도) 공감능력

처치 통제 처치 통제 처치 통제
성폭력 ▲18.1% ▲9% ▲14.2% ▲2.4% ▲13.9% ▲8.9%
스토킹 ▲17.2% ▲7.6% ▲7.4% ▲6.7% ▲7.8% ▼0.6%
아동학대 ▲17.1% ▲15% ▲11.2% ▲4.1% ▲2.2% ▼0.2%
가정폭력 ▲4.1% ▲0.6% ▲1.5% ▲0.6% ▲4.4% ▼2.2%

     ※ 인지왜곡(범죄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사고), 공격성(신체적·언어적 공격성 및 적대감), 폭력허용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가정폭력만 해당), 공감능력(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는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예전 그날로 

돌아간 듯 해 예전의 저를 상대하기가 부끄럽고 힘드네요.”, “학대 장면에서

제가 아들에게 했던 모습과 아들이 느꼈을 무서움, 두려움 때문에 미

안함이 들었습니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전국 11개 교정

기관에서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지속

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유형별 콘텐츠를 보완·고도화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는 수형자가 자신의 행동과

왜곡된 사고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

하도록 함으로써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심리치료 기법”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백학훈(代) (02-2110-3891)

심리치료과 담당자 교정관 한승구 (02-211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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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사진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치료�세션 상호�작용(interaction)

VR�치료�장면� 1 VR�치료�장면�2


